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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가 되는 것이 선천적이냐 아니면 후천적이냐에 관해서는 전문가들도 양분된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각기 다른 주장을 하는 심리학자들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 방면에 있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쪽이 옳은지는 모릅니다. 단지 저 개인의 생각과 종교적인 신념에 기초를 둔 견해는 동성애가 정상적인 생활 형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뉴욕 타임즈지는 내과의학전문지에 실린 한 연구 결과를 보도했었습니다.  이 연구 보도에 의하면 동성애 생활을 유지하는 남성 간에 가공할 신종 성병이 번지고 있는 것입니다. 살을 먹는 이 신종 성병 박테리아는 MRSA라는 전문 명칭으로 통하고 있는데  동성애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샌 프랜시스코와 보스톤 지역에서 급속히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박테리아는 알려진 모든 항생제로도 치료가 되지 않는 악질  강성 박테리아이어서 이 성병을 조속히 막지 못하면 일반  사회에까지 확산될 위험이 크다고 했습니다. 이 성병은 성적인 접촉이나 피부의 접촉으로 전염이 된다는데 접촉 부분에 종기가 생겨 이 성병의 박테리아가 점점 살을 갈가 먹는 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난치 병의 하나인 에이즈균도 동성 남자들 사이에서 번지기 시작하여 결국은 일반 사회에까지 확산된 점을 감안 할 때 이런 난치 성병이 동성애인들 사이에서 시작하는 것이 이런 생활 형태를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신의 섭리가 아닐 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저의 솔직한 느낌입니다.  이 성병을 연구하고 있는 연구진은 보스톤과 샌프랜시스코에 위치한 9개의 의료진료소의 외래환자들의 기록을 토대로  연구를 했는데 이 성병은 동성애 남자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UC 샌프랜시스코의 조사에 의하면 샌프랜시스코의 캐스트로 (Castro)카운티에가장 많은 동성애들이 살고 있다고 했는데  2008년의 연구 결과를 보면 588명이 이 신종 성병에 걸려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수자를 샌프랜시스코 전 인구에 확대해서 본다면 통계학적으로 3800명의 주민 중 한명이 이 병에 걸려 있다는 추산이 나왔습니다.

이 연구진의 보고에 의하면 샌프랜시스코에 거주하는 동성애 남성들은 같은 도시에 살고 있는 일반 주민들과 비교를 할 때 MSRA 성병에 걸릴 확률이 13배라고 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2005년에 MRSA 성병으로 사망한 사람이 19,000명이었다고 하니  그냥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질병입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MRSA는 성적 접촉이나 피부의 접촉으로 인하여 전염이 되지만 그 병은 폐렴과 심장병으로 이어져서 보균자는 사망을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이 성병균을 치료할 방법이나 항생제가 없다는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미국은 아프리카 제국에서 만연되고 있는 에이즈를 퇴치하기 위하여 수십억 달러를  원조했고 지금도 그런 원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질병의 퇴치는  돈으로만 해결될 수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MRSA나 에이즈를 비롯하여 모든 성병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이라는  신성한 제도 하에서  배우자에게만 충실한  사람들사이에서는 발생하지도 않고 확산되지도 않습니다. 한 가지 난치 성병을 치료하는 약을  개발하면  또 속속 다른 신종 성병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 환자들을 치료하는데에 사회와 정부도 최선을다햐야 겠지만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건전한 결혼관과 남녀의 정절  교육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옳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결혼은 한 사람의 남자와 한  사람의 여자  사이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제도임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  원칙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모든 성병을 사라질 것 아니겠습니까?    끝  
